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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r Polke was born in 1941 in Silesia, which is now part of Poland, and lived in Thuringia, in the 

former East Germany, until he was four. He emigrated to Düsseldorf, West Germany, in 1953, a year 

of worker unrest in East Germany.  

 

 

As Polke commented "There is no time, only painting" 

indicates, he is indeed a painter. Unlike other artists 

who represent a movement as avatars of a formal or 

conceptual ideology, Polke has resisted these narrow 

definitions through an aggressive and relentless 

pursuit of the possibilities of materials and ideas. 

Rather than following the trends of the moment, Polke 

acts as initiator and flaneur, defining and embracing 

the historical and current legacies of abstraction, Pop, 

Minimalism, Conceptualism and appropriation.  

 

If we look for recurring elements in the artist's works, 

we discover: benday dots that make up the mass-

produced images; brush work on a wide range of 

fabrics; experimentation with different media, 

e sp ec i a l l y  t h o s e  u s ed  i n  mass -p r o du ced 

reproduct ions.  ………………………………………                                  
△This Discovery Could Have Grave Consequences for Mankind  

Ⅰ2002 Mixed media on fabric 295 x 295cm 

Polke borrows the benday-dot images of newspapers, magazines, and cartoons, and transposes 

them onto his canvases. His originality is to reproduce the dots of these images, based on the source 

image, as opposed to printing them. Although Polke seems to borrow from images that can be 

mechanically reproduced, in reality the manner in which the image is produced, the ironic 

contradiction in his work, which is completely hand made, lies in the concrete, seemingly printed 

image composed of the dots painted one by one, and in their partial reproduction, side by side with 

abstract brush strokes. Another characteristic of Polke's painting is his use of fabric. He often 

composes hand-painted images on a variety of commercial fabrics whose repetitive motifs lose their 

original sense and used to become catalysts for dramatically new meanings. When it comes to 

Polke's uses of a wide variety of media, his participation in the 1986 Venice Biennial is a watershed. 

For the German Pavilion he made a painting covered with a medium that changed color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the space. Since then, he has continued to make works whose 

subjects are media itself. Some works in this exhibition exemplify how Polke experiments with the 

effects of silver nitrate, the substance that creates photographic images.  

 

The radical originality of Polke's painting is that their images and media, while seeming to be 

common to mass produced objects, are like open texts that constantly create new meanings and 

effect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new spectator and each new space and time. 

 
Recently, the German magazine, Capital selected Sigmar Polk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iving 
artists. Many people who love art respect Polk and he has also affected to so many contemporary 
artists. It is a great pleasure for us to have his solo show in Korea and hope the audience who visit 
this show will be inspired from his works in Ar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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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stest Gun in the West Ⅰ 2002 Mixed media on fabric 302 x 503cm 

 

1941년 지금의 폴란드인 슐레지엔에서 태어나 구동독의 튀링겐에서 4살까지 살았으며, 구동독 노동자 항쟁의 해

(1953년)에 또 다시 뒤셀도르프(구서독)로 이민한 폴케는 격변하는 독일의 현대사 속에서 작업해 온, 그리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동시대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 한 명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이 

존재할 뿐 이다”라는 폴케의 언급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화가(painter)”이다. 형식적 또는 개념적인 

이데올로기에 치중하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그는 재료와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요한 탐구를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  

 

폴케 작품들의 주요 특성들을 나열해 보자면 우선 그는 망점들로 구성된 잡지나 만화, 신문의 인쇄된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대량 생산되는 이미지들을 자신의 캔버스 위에 재현 한다. 특이한 것은 폴케의 점들로 구성된  

이미지는 그것이 원본으로 삼는 망점의 기계적 생산 방식과는 정반대인 수공으로 제작 된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복제 가능한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정작 그 제작 방식은 완벽한 수공인 폴케 작품의 이와 같은 “모순성”은 점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는 추상적인 붓질이나 이미지의 부분적인 재현 등에서 또한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된 요소들의 공존은 폴케의 작품들을 구상과 추상의 경계선 상에 애매하게 위치 시킨다.  

폴케 작품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패브릭의 사용 이다. 그는 반복적 패턴을 지닌 대량 생산된 각종 천 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린 이미지들을 결합시키곤 하는데, 이와 같은 결합 속에서 대량 생산된 패브릭과 그것의  

패턴은 그 본래적 용도와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곤 한다. 폴케 작품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다양한 미디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디엄 자체에 대한 집중과 그 미디엄의 전위적  

사용이라는 점에 있어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그는 당시 독일관 작가로 선정되어 하나의 

새로운 실험을 단행하였는데, 주변 환경의 물리적 조건, 즉 온도와 습도 등에 의해 변화하는 미디엄을 사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제작한 바 있다. 폴케에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안겨진 이 전시 이후 그는 다양한  

재료들과  그들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효과  자체를  주제로  삼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실행해  왔다 .  

 

이렇듯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조건들에 기반하여 작업을 하는 폴케는 기술 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새로운 

이미지와 재료, 작업 방식-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화는 차용에 기반한 그저 ‘다른’ 회화가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열린 텍스트 이다. 

 

최근 독일 경제지 카피탈은 생존한 최고의 작가 중 폴케를 게르하르트 리히터에 이어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생존한 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 받는 작가는 당연 폴케가 1위이다. 어느 하나의 흐름이나 운동, 또는 

이념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주관 속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작업을 해온 폴케는 무수히 많은 동시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진정한 예술가상으로 존경 받고 있다. 본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 모두가 또한 그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과 자극을  희망한다.  

 
  

 


